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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1년 6월 22일(화)

총 2매

담당
부서 대기보전과 담당자

∙대기정책팀장 정우영 ☎440-3501
∙담당자 송유진 ☎440-3504

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사업장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126여 톤 줄여
- 제2차 계절관리기간(’20.12.~’21.3.) 미세먼지 저감 43개 사업장 참여 -

- 전년 동기 대비 총 26% 배출량 감축 성과... 우수사업장 표창 등 혜택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제2차 계절관리기간(’20년 12월~’21년 3

월) 동안 43개 기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결과 전

년 동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6%(126여 톤) 감소했다고 밝혔

다.

이에 시는 배출량을 가장 많이 감축한 사업장과 유공자에게 22일 표창

장을 수여했다.

참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으로 배

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시설 교체, 보수, 공정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

제거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위해 총 417억 원을 투자했다.

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먼지 2

톤·황산화물 4톤·질소산화물 120톤을 감축해, 총 126톤을 줄이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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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제2차 계절관리기간 배출량 353.6톤(26% 감축) ← 전년 동기 480.2톤

이날 시는 배출량을 많이 감축한 2개 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. 포

스코에너지㈜는 발전기 내 부속설비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73톤 감축

했고, 인천종합에너지㈜는 열에너지 회수, 약품사용량 변경 등 공정 개

선으로 배출량을 16톤 감축해 대상 사업장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

았다.

또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업장 담

당자 2명(김용하 포스코에너지㈜ 대리, 임진구 인천종합에너지㈜ 대

리)에게는 개인 표창장을 수여했다.

이번 표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

축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장에 혜택

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여하게 됐으며,

협약 체결 사업장 43개소 중 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량 5% 이상 감

축한 2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 

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청정연료 전환과 환경시설개선 등을 통해 맑고 

쾌적한 인천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2:00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-보도자료에 게시 예정입니다.


